
2003년 석유화학 전망 노란불
산업은행 , 설비투자 다소 둔화 … GDP 5.8% 성장에 2 1억달러 흑자

2003년 기업 설비투자가 2002년보다 다소 둔화돼 2.8%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.

산업은행에 따르면, 2003년 국내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은 43조1000억원으로 2002년보다 2.8% 증가할 것으로 예

상됐다.

2002년 설비투자 증가율 잠정치 3.4%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움츠러든 기업 분위

기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.

2003년 투자는 제조업이 IT산업 중심으로 1.3%, 전통 주력산업은 자동차 업종의 투자증가로 25.6%, 비제조업은

서비스업과 전력산업 중심으로 4.6%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.

산업전망은 반도체·가전·산전은 <호조>, 자동차는 <보합>, 석유화학·시멘트·일반기계는 <정체>, 조선·철

강·섬유는 <부진>으로 요약됐다.

IT 관련 산업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없는 한 수출 중심으로 성장을 주도하겠으나 전통

주력산업은 경기침체, 소비심리 위축, 경쟁력 저하 등으로 대체로 정체 또는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.

한편, 국내외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되고 원-달러 환율은 연평균 1195원, 국제유가는 Dubai유를 기준으로 배럴

당 25달러 수준일 것을 전제로 하면 2003년에는 GDP가 5.8% 성장하고 경상수지는 21억달러 흑자, 수출은 7.3%

증가, 소비자물가는 3.4% 오를 것으로 각각 예측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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